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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구조 정착
노동사회연 김유선 소장, 단기수익 매몰로 … 영업이익률 양극화

사상유례 없는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분배율은 사상 최저수준인 것으로 드러났

다.

또 2002년대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 

현상을 보이고 있다.

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30년(1975-2004년)간 발간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

한 <국내 제조업의 경영실태> 보고서에 따르면, 국내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의 비

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4년 42.5%로 1999년(41.7%)을 제외하면 1977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

다.

더욱이 중소기업은 2004년 59.5%로 2000년 이후 유지된 55-62% 범위에 들었으나 대기업은 최고치(1991년 

50.5%)에 비해 15%p 낮고 최저치(1999년 35.9%) 보다도 0.9%p 떨어진 35.0%로 사상 최저수준을 보였다.

특히,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률은 2000년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

심해지고 있다.

대기업은 2001년 6.0%로 저점을 찍은 뒤 2002년 7.5%, 2003년 8.2%, 2004년 9.4 % 등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

는 반면, 중소기업은 2000년 5.8%를 고점으로 2001년 4.5%, 2002년 5.3%, 2003년 4.6%, 2004년 4.1% 등으로 

고전하고 있다.

이에 김유선 소장은 “대기업이 단기수익 극대화에 매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일방적으로 중소기

업에 불리한 거래관계가 굳어진 데서 비롯된 것”으로 분석했다.

한편, 2004년 총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은 11.7%로 예년에 비해 높지 않으나 잉여금은 37.9%(자본 15.7%에 

이익 22.2%)에 달했으며 대기업(42.0%)과 중소기업(28.5%) 모두 사상최고를 기록했다.

그러나 축적된 잉여금을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기보다 투자자산,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을 늘려 외환위기 

이전인 1996년 총자산 대비 투자자산은 7.9%, 토지는 8.6%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각각 15.9%와 10.5%로 

높아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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